
 

 

포항 미등록 이주 여성 사망사건에 대한
 



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 집담회
 

 

미등록 이주민, 여성, HIV감염인 그리고 마사지 노동으로 인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
그녀는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강요받았습니다.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
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그것이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, 한
국사회의 온전한 권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봅
시다!

 

▣ 일시 및 장소 : 5월 17일(금) 오후4시30분 / 대구YMCA100주년기념관 704호

 

 

▣ 프로그램

          (사회 :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)

 

▶ 발제

미등록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실태_건강권을 중심으로

- 최선희 대구경북이주노동자노동권/인권연대회의 집행위원장

 

▶ 토론

한국사회의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과 과제

-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

 

HIV 감염인의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현황과 문제점

-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

 

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현황과 과제

-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

 

 

▣ 주최 : 대구경북이주노동자노동권/인권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레드리본인
권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


